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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열매 

작성일 : 2010. 11. 22. (월) 03시 10분

작성자 : 김형순 (서울 주진리교회)

[ 섭리사와 선생님을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기도 중간 시간에 찬양시간이 있는데도 계속 기도하라고 

감동을 주셨습니다. 죄 많은 저를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눈물로 깊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감동의 글을 주셨습니다. ]

* 하나님 말씀 *

지음을 받은 인간이 

어찌 지은이의 그 깊은 심정을 헤아릴 수 있단 말이더

냐?

부모는 자식의 그 어떠한 것도 허물이 되지 않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나니 

나도 이 세상에 너희를 창조하고 

너희를 만들고 지었으므로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어떤 것보다 극진하며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고 깊다.

너희가 모르는 많은 것들도 너희를 위해 창조되었다.  

과학이 발견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도 

너희를 위해 만들어져 있구나.

내 어찌 사랑하는 너희에게 폭탄을 던지고 

눈보라를 내리겠느냐?

시대가 악함으로 때가 되었으므로 

일어나는 여러 말세의 징조로 인해 

너희는 두려워 말지어다.

내가 함께하니 나를 너희의 피난처로 삼고 

너희의 은신처로 삼아다오.

나는 너희를 위해 이 세상과 지구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한 주 여호와니라.

나는 그들을 지었으나 

그들을 내 마음대로 심판치 않고 

오래 참고 두고 본 주 여호와로구나.

내 타는 가슴 앞에 

내 타는 마음 앞에 

너희가 사랑을 전해오면 

나는 물 떠난 고기가 물을 만나 파닥이며 

기뻐하듯 기뻐한단다.

나는 지금도 너희를 나의 품에 안고 살피는 

사랑하는 여호와로다.

나를 사랑한다 해놓고 

내게서 발길을 돌린 무정한 자들아!

나는 지금도 이제나저제나 너희를 기다리며 

너희를 사랑하며 너희에게 내 심정 전해준단다.

제발이나 돌아와다오.

제발이나 내 품으로 돌아와다오.

나는 오직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내 품에서 고이고이 기른 

너희의 사랑하는 부모요, 신랑이로구나.

너희가 내 맘 몰라주고 한 모든 행동과 

너희가 내 맘 몰라주고 한 모든 말들과 

너희가 내 맘 몰라주고 한 모든 행위를 

나는 이미 용서했노라.

믿지 못하고 악하고 부정적인 사고로 꽉 찬 사탄들에게서 

너희 마음에 얽힌 그 썩고 냄새나는 것들을 풀어내어라.

더러운 것이 너희 몸을 삼키고 

더러운 마음이 너희 속에 가득해지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는 것이다.

나는 너희를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하며 영원까지 사랑하는 

주 여호와이니라.

맘이 아프냐?  

맘이 괴로우냐?  

괴로워하지 말거라.  

나만 보고 오너라.

나는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너희 선생 통해 역사하려 한다. 

누가 뭐라 해도 그가 나를 지극히 극진히 

맘과 뜻과 목숨 다해 사랑해 왔으므로 

나는 그를 믿고 나는 그를 의지하고 

나는 그에게 내 모든 생명들을 맡기었다.

의식하지 말거라.

주관 받지 말거라.

의심은 의심을 낳고 불의는 불의를 낳는다. 

그 마음에 어떤 씨를 심느냐에 따라 

너희 열매가 열리니 

그 마음에 악을 버리고 

그 마음에 황금 같은 변치 않는 

사랑과 믿음을 굳건히 하여라.

너희를 영원까지 이끌 여호와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역사를 의심하지 말지며 

내 사랑의 역사를 

너희가 마음대로 저주하지 말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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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오직 너희를 진정으로 진심으로 

사랑해 온 여호와로다.

너희가 알던 모르던 

너희를 지킨 이는 누구이냐?

너희를 지금까지 이끈 이가 누구이냐?

곰팡이 선 누룩 같은 말씀에 

너희 영혼이 좌지우지되게 하지 말거라.

썩은 신앙을 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관심을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

오직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다오.

오직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와야 

후회하지 않는 인생 사는 것이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지금껏 지켜보고 있도다.

내 눈에 눈물 나게 하지 말거라.

내 가슴 도려내는 자들 되지 말고 

어서 속히 돌아오고 돌아오너라.

악한 자들이 뿌리는 그 말에 

너희가 솔깃하다 보면 

사탄이 너희 몸을 서서히 감고 

잘못된 관을 심어주고 있으니 

너희가 너희 영도 육도 보호하고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썩고 썩은 것은 냄새가 나 결국은 버려지고 만다. 

그 썩은 것이 어디에 숨어 있든지 

그 냄새가 코를 자극해 

결국 그것을 도려내지 않으면 

주변에 싱싱한 과일과 채소들도 상하기에 

도려낼 수밖에 없어진다.

썩기 전에 알아라. 

썩기 전에 너희 사랑의 열매가 금이 가지 않게 지켜라.

너희 마음의 열매가 썩고 병들기 전에 

눈치 채고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

섭리사는 내가 키운 역사이고 

이 섭리역사는 앞으로 영원토록 창대케 될 것이다.

믿느냐?

너희 이 역사를 의심의 칼로 자르고 

마음대로 모양내어 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

현실이 고달프다고 좌절하지 말고 

현실에 삶 때문에 나를 놓치지 말거라.

그것은 한낱 부질없이 끝나는 것들이다.   

오직 지킬 것은 너희 영혼을 

내가 사랑하는 보물들로 만드는 것이다.

살아 있는 변치 않은 

온전하고 깨끗한 과일들이 되어 

열매 주렁주렁 맺어라.

사탄이 달라고 해도 내어주지 말고 지키고 

누가 너를 놀리며 견책하며 미련하다 하더라도 주지 말거

라.

오직 지킬 것을 지켜야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

너희 금단의 열매인 너희 마음을 잘 지키는 자는 

끝까지 튼튼하고 실한 과일 되어 

내게 오는 자가 되며 내 열매가 되어 

내가 거두어들일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을 의심치 말라. 

내가 너희 모두를 내 살처럼 내 눈처럼 아끼고 사랑한다.

너희가 어디 있든 너희가 어딜 가든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며 

때론 운전사가 되어 때론 의사가 되어 

너희를 치유하고 너희를 보호하며 

너희의 모든 것을 살핀다.

이런 나에게 돌을 던지는 우매한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지금까지 지킨 

너희 신앙의 열매를 잘 간직하고 

사랑으로 관리하여라.

사랑한다.

내 사랑들, 

나는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너희 곁을 영원히 지키고 보호할 

너희 주 여호와니라.

사랑해. 사랑해. 너무 사랑하고 사랑한다.


